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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가전 밀레가 한국시장에서 삼성과 LG가 

개척하지 않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. 

 

밀레코리아 안규문(59) 사장은 지난 9일 오후 

서울 역삼동 밀레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

를 갖고, 국내 병원이나 제약회사, 실험실, 호

텔 등에 전문제품을 납품해 틈새시장을 적극 

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. 

 

밀레 전문제품은 병원에 납품하는 `대형살균세

척기'를 비롯해 최대 32㎏까지 세탁이 가능한 

`상업용 세탁기', 최단세척프로그램을 이용할 

경우 1분만에 세척이 이뤄지는 `상업용 식기세

척기' 등이다. 가정용 세탁기는 총 세탁시간이 평균 150분이 걸리는 데 반해 밀레의 상업용 세

탁기는 47분이 걸린다. 

 

이와 관련, 최근 밀레코리아는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 등을 세척하는 대형살균세척기 8대를 

비롯한 의료기기 12대를 내년 4월 개원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

다. 

 

또 2012년부터 요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, 해상을 떠다니는 선박용 빌트인 영업을 

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 국내에서 제조하는 화물선이나 여객선, 석유 시추선 

등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대용량 전문제품을, 고급 요트 대상으로는 오븐이나 쿡탑류, 냉동고, 

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. 

 

이밖에 밀레코리아는 지난해 이후 개인이 직접 빌트인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소

비트렌드에 주목, 대리점과 백화점에 빌트인 제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다. 빌트인 제품판

매 비중이 높을수록 건설경기에 따라 매출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, 소비자가 직접 선

택하는 빌트인 제품에 대한 영업도 강화하는 추세다. 이에 2005년 70개였던 백화점 매장 및 

대리점 수도 올해 87개로 늘어났다. 

 

하지만 밀레코리아는 할인점과 양판점에 입점하지 않고, 백화점 판매 강화를 통해 명품가전 입

지 굳힌다는 전략이다. 안규문 사장은 "불황일수록 소비자는 확실한 제품을 구매한다"면서 "내

 



년에도 프리미엄시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며, 2009년은 밀레가 국내에서 매출이나 인지도

면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

 

한편 이날 밀레는 전기오븐과 콤비오븐, 커피메이커, 푸드 워머 등 4종 총 10개 모델의 빌트인 

주방가전 `밀레 제너레이션 5000시리즈'를 출시했다. 

 

올해 밀레코리아는 작년대비 약 36%이상 상승한 180억원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

다.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전망에 따라, 2009년에는 올해 대비 매출이 6.7%상승하는 것으로 

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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